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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f內經」之內容, 『難經j中歸類於奇經/\Ill之“經!l群”, 在其論述中諸經filfj:未作詳細的級述. ffif 
有關『難經』將此八R야與正經相對等, 歸結罵奇經, #指出; 正經具有主動的調節作用, 是生命活動中

起主導作用的經lfilt; 而奇經從屬於正總的活動, 將其乘tl餘的氣血!lT藏起來, 有如湖澤之功, 故짧被鄭! 

때. 屬受支配的經Jllf等的論點在『Pi짧』혜無j껴考諸‘ 명Q T內經J將;比八麻雖未像正魔那樣뼈옳連結體內 

的藏府與體外的手足, 有其特定備行規律的經願, 但究其寶質, 可以看出; !\~與正經相提井論. 認

寫對λ體폐樣起到重要的調節作用‘ 『難經』中有關這-八聊的重要作用, 使許多後世醫家遺其論點,

視八服如“湖澤”, 在짧多的論述中均可考證. 

如果說正經是以프陰三陽的康理分{t成十二經服, 來交通生命的中樞, 郞體內的藏府之氣與體外

的天地之氣, 與天地之變化相應, 完成植物性的生命活動, 흉經八服則是將分化的十=總服重新按陰 

陽屬性統合, 歸結於任Ii與督服, !;J Jlt擊固生物體的整體性. 就是說; 奇經八版是將三陰三陽之氣願

化成元氣,主動地克服天地之變化,形成獨立的生物體的動物性本質. 故A體依뿔正經的分化呼應天 

地間流行的三陰三陽之氣, l껴掌管生倫活動中협之l:Eλ; 奇經便對立於天빼B, 構成獨-ti.的‘염我’j體系, 

以自身的元氣옳基健, 維持井實穿生굶活動的始終. 換言之, 督服與狂服在人體如|司“天地”; 衝服與

帶服在人體如同陽中之陰的“水”和陰中之陽的“火”; 陰維服與陽維服在人體如同“江”和與江相運的“運

河치 陽羅服與陰隨R없낀E人體如同“雲”和“雨”. 奇經八願可以說比起正經更짧活醒地쫓與生命活動, 發

揮其整體性.

關鍵詞; 『難經』, 奇經八服, 三陰三陽, 水, 火

學說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학뿔만 아 

I . 績 論 나라 道象·武家 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없다. 

奇經八願은 十二正經과 더붙어 한의학 經絡 奇經八服아라는 공식명청은 『難經」 27難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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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難에서 처음 보이는데, 十二正經과 흐르는 

계통아 마르다는 관점에서 붙이고 있다. 『黃帝

써經』l)에도 『難經4에서 휴繹J\H떠이라고 정힘 

한 81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을 十

二J.E經처 럽 한 계통으로 묶어 논하고 있자는 

않다. 『雖經」 。l후 역대 醫家들은 『難經J의 奇

經i\I派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 

기에 『內經』과 T難經』에서 언급한 奇經八版에 

대한 논술들을 정리하고 보충하였다. 중국 明

代 李u흉珍은 의학과 도가에서 논하고 있는 奇

經八版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체계있게 정 

리한 『奇經八ll!R考』를 저술하였다. 『奇經八廠考

4는 *經j\ .'DR의 발전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저술로, 奇經/,~야 이론의 精華라고 

창송받고 있다2), 그러나 『奇經八服考』의 奇經

八빠에 대한 정 의도 f難經」의 奇經八U따說을 그 

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술 

하고 있을 뿐, 『難經』의 奇經八版 정의를 뛰어 

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難經』의 奇經八服에 대한 정 

의를 분석하여 論웠해 보고, 『內經』과 역대 醫

家들, 道家의 奇經八麻에 대한 논술들을 토대 

로, r難經』에서 논변하고 았는 奇經八服 정의 

에 대한 誤짧에 대해 지적혜강고자 한다. 냐아 

가 뿜經八版으} 본질애 대하여 다시 재고해보고 

자한다. 

11. 本 論

1. 內經과 難經의 奇經八服論

『內經」에서 않經八ll!i(에 속한 經服들에 대하 

1] 『素f",' 파 ~i'm樞』를 말하며, 이하는 f며經-」으로 
간칭한다. 

2) 李束짧,朴贊國, 奇經i\IJI~ 理論의 形成과 發展어l 

관한 용흉se學的 考쩔f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
해 쩌土學«t論文, 1997,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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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급하고 있는 篇들은, 『素問』에서는 r上古

天圓論」 . r骨空論」 . r顧痛論j • 「慶꿇」 • r樓뺑j論l • 「

빽體3홉論」·「氣血論」‘I氣府說j 퉁이며, 『靈樞J에 

서는 r本輸J. 「經服」·「經}Jlj」. r憂J훈無言」·「營氣」’ 

r遊II며뻐樓J'r爛狂」·「服度」. r寒熱病」. r大態論」.「

海論」 ,I衛氣J. 「動輸J ’「熱病」‘「五音五味」. r離힘 

」. r耶客j 동 25篇餘에 달한다. 그러나 十二正

經에 대한 기술처럽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술 

은 보이지 않는다, 『難經』에서는 23難·26

難‘27難‘28難·29難 풍 5難에 걸쳐 奇經八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難經』에서 奇經八眼이라는 하나의 

群으로 묶은 經服들애 대하여, 연저 『함經」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갯이 『難經』에서 쩌 떠한 

형태로 정립되었는지 알아보자. 

1) 內經의 奇經八服에 대한 論述

『內經』에서는 『難經』처럽 任願·督服·陽維版,

陰維願,陽짧服·陰廳股·陽維服,陰維服 동을 奇輕

j\服이라고 이름하는 하나의 계통척인 經服群

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는 기술상 r難

經4의 구분을 따라 奇經八願을 陰陽의 相配에 

따라 任版과 督服, 陽維服과 陰維麻, 陽騙服과 

陰짧麻, 그리고 衝服파 帶服을 한 단위로 묶학 

서 살피고자한다. 

(1) 任服과 督JllK

상기의 A願 중 十二正經과 공유하지 않는 

자체의 經썼을 가지고 있는 것은 任服과 督版

이다. 『素問·氣府論」에서는 督服의 服氣와 任

服의 服氣가 演出하는 자체의 總'fi'.. 이 각각 2밍 

개씩 었다고 겨술하고 있다. 또한 衝版의 )lJA氣

가 양흉出하는 經'fi'.. 이 22개, 陰짧JllK과 陽짧服의 

~氣가 湮出하는 자체의 經'fi'.. 。l 각각 1개씩 있 

다.Jl고 하지만 야는 후서i의 논술에서는 확인할 

수없다. 

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P꾀經素圖 pp, 2αr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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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服과 督服의 個行經路에 대해서는 『素問·

骨空論』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자세하다. 

“任l派者, 超於中極之下, 以」二毛際, 備願題,

上關元, 至n댐P候, 上願fl좁面入目. ------ 督服者,

起於少願, 以下骨中央, 女子入緊廷孔,其孔懶孔

之端也, 其絡備陰器, 合魔間, 鏡舞後, 別鏡聲,

至少陰與巨陽, 中絡者, 合少陰, 」=服內後嚴, 實

￥￥屬賢, 與太陽起於텀 內皆, 上願交嚴, 上入絡

腦, 還出別下項, 備됩輔內, 俠흉월£體中, 入備齊

絡賢. 其男子fl좁쫓下至舞, 與女子等,4) 其少題直

上者, 實齊中央, 上實心, 入唯上願, 環層上緊兩

텀之下中央.”5) 

『內經』에서는 任服과 督服이 모두 少願에서 

發源한다고 하여 발원처가 같다고 하고6) 있으 

며, 그 행로는 任服은 신체 前面인 願部쪽에서 

눈에 이르는 부분으로 보고, 督服은 會陰部를 

끼고 돈 다음 背部쪽에서 頭部에 올라 눈의 안 

구석에서 이르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또 十二

正經 중에는 太陽經과 少陰經, 五藏 중에는 心

과 賢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廳精之處인 陰

器를 감싸 흐르고 出神之處인 頭텀7)을 맺는다 

고 하여, 생명의 근원인 精과 神의 활동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備行路線을 통해 보여주 

4) 이하의 문장은 마땅히 앞의 督服에 대한 설명 앞 
즉 任II의 노선 앞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니, 
착간으로 보인다. 任服이 복부를 관주하고 督服
이 배부를 관주하는 것으로 任督服 노선의 기준 
을 정할 때, 任服의 노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5) 洪元植 精校, 上播書, p.209. 
6) 任服의 발원처인 中極은 簡下 4τf에 위치하니, 
少服의 아랫쪽이다. 督服은 뚜렷하게 부위를 정 
하지 않고 少趙이라고만 하였는데, 역대 뽑家들 
은 이를 같은 부위로 논하고 있다. 『古今醫統大

全』卷六에서 “任與督服,寫A身陰陽之網領,一源
而二뼈, 狼太極而生兩嚴也‘ 督則由會陰而行背, 任
則由會陰而行碩,”

7) 供元植 精校, 上揚書, p.57. “頭者精明之府, 頭{없 
視深, 精꽤l將寶롯,”,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잃2. “目者, 五藏六府之精也, 營衛塊뼈之所常營 
ti!,, 神氣之所生 ti!,, 故神勞則塊뼈散, 志意亂, 是故

{塵子黑眼法於陰, 白眼$11法於陽也. 故陰陽合傳而

精明也, g 者, 心使也, 心者, 神之舍也.”

『難經』의 奇經八服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 있다. 즉 任服과 督服은 인체 身形의 中心

輔인 척추를 사이에 두고 前部인 題部와 後部

인 背部를 관통하는 經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任督服은 r靈樞·版度』에서 全身의 經

服 長短을 정하여 經服의 총 길이를 정할 때 

十二正經, 關服과 더불어 合算된다.Sl. 

任服의 기능에 대해서는 『素問·J:古天휩論』 

의 사랍의 年敵에 따른 신체 생리변화에 대한 

기술파 『靈樞·五音五味』의 衝lW과 상웅하는 기 

능에 대한 설명에서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 비하여, 督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논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병이 틀었올 때 발현하는 

病證에 대한 논술에서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을 

뿐이다. 

“女子, …… 二七而天찢至, 任服通, 太衝服

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 七七, 任服虛,

太衝服養少, 天쫓觸,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

也.”9l, “衝服任服, 皆起於뼈中, 上備背寶, 짧經 

絡之海, 其浮而外者, 備願右[各字의 오기인 것 

같음]J:, --…· 別而絡層口, 血氣盛則充l훨熱肉, 

血獨盛則擔慘皮!훨, 生훌毛. 今歸人之生, 有餘於

氣, 不足於血, 以其數脫血也.衝任之服,不榮口

層,故覆不生훌. 黃帝日; 士A有傷於陰, 陰氣總

而不起, 陰不用, 然其覆不去, 其故何也. 옮者獨 

去, 何也. ·, •.• , l뺏伯, 日庫者去其宗觸, 陽其衝

服, 血歸不復, 皮庸內結, 層口不榮, 故覆不生.

黃帝, 日其有天富者, 未홉被陽,不脫於血, 然其

覆不生, 其故何也. |뼈伯, 日此天地所不足也, 其

任衝不盛, 宗觸不成,有氣無血,層口不榮, 故覆

不生.”10)

8) 洪元植 精校, 上觸書, p.115. “手之六陽, 從手至

頭, 長五R, 五六三文. 手之六陰, 從手至뼈中, 三
R五τr, 三六一文八R, 五六三R, 合二文一R. 足
之六陽, 從足上至頭, ;\R, 六八四3t1\R. 足之六

陰, 從足至뼈中, 六R五;r, 六六三文六R, 五六三
R, 合三文九R. 짧II從足至 目, 七R五-t, 二七­
文四R, 二죠一R, 合一文五R. 督服任II, 各四R
五;r, 二四;\R, 二五一R, 合九R. 凡都合一十六

3t=R, 此氣之大經健也‘”
9) 환元植 精校, 上揚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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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派과 衝!!*은 서로 순행경로나 기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相互 호웅하여 작용 

한다. 「t古天員論J에서 논하고 있는 것처럼 

任l派은 天地의 陰氣[天찢]가 사랍에게 이어질 

때 지나가는 門戶와 같은 것으로, 이 任服이 

굳건하면 太衝l派[衝服]도 동시에 성해져, 天地

陰氣의 用事[씨를 배고 기르는 여자의 생식작 

용]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관하고 있 

다. 또 血氣를 衝聊과 상웅하여 보존하고 지켜 

냄으로써 皮ri헐와 뿔毛를 영양할 수 있는 기반 

을 다져주고 있다. 『素問·骨空論』과 『靈樞·經麻

』에서는 任!派과 督j派의 病變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任|派寫해, 임子內結七빠, 女子帶下假聚‘

• 督l派碼}펴, 휴뼈反折.”w, “任版之別, 名日

尾했, ------ 寶則JW皮痛, 虛則癡癡, --,, .. 督ll之

別, 名日;둥햄, …… 實則휴彈, 虛則頭重”12)

ffl派의 病變은 남자는 下願部와 陰器에서 주 

로 발생하는 뻐證이 나타나고 여자는 자궁의 

이상으로 챔 F나 -H흉部 積聚 퉁이 일어나며, 

협II따의 }떠變은 척추의 硬直과 不利, 頭部의 때 

m:感으로 나타난다. 즉 任|派과 督版은 위치적 

으로는 下뼈部와 ￥￥推, 기능적으로는 月經 둥 

生植機能과 휴推와 頭홈B로 대변되는 身形 中樞

의 JITl1배, 맺b橋, 支持 동을 主宰한다고 할 수 

있다. 

『內經』에서는 任版과 督服을, 위치적으로는 

會陰%와 양 눈을 頂點으로 하여 흉推를 끼는 

前後의 뼈部와 背部를 上下로 가른다고 하였 

다. 正經 중에는 太陽經과 少陰經, 五藏 중에 

는 웹과 心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正經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經服의 

분포(經|派의 長短을 산출할 때 포함함) 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하복 

부에 있는 精氣가 출입하는 生植器와 神氣가 

1이 않元植 精校, t揚書, pp282∼283. 

11) 양元植 精校, 上揚書, p.209. 
12) 밴元植 精校, t揚書,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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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하는 頭目을 맺어줌으로써 精과 꽤의 활동 

을 도우며, 척추의 운동과 생식기의 활동을 관 

장한다고 하고 었다. 

(2) 衝服과 帶服

衝ll과 帶服은 奇經A服 중 陰陽으로 相應하 

는 짝이 없는 經服이다. 『內經』에서 衝服은 任

版과 더불어 여러 편에서 같이 나오며 그에 대 

한 설명도 자세하지만, 帶服은 언급하는 篇이 

3篇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체를 알 수 있는 셜 

명도 거의 없다. 『素問·氣府論』에서는 衝服의 

ll氣가 浦出하는 經t이 22개나 있다13)고 하 

고 있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衝n따의 經路에 대한 설명은 『靈樞·五音五味』

와 r;힌}順nB擾」, 『素問·畢痛論』과 「骨空論」 동 

에서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중 「骨空論

J과 r뺑Jll&BB樓」어l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衝服者, 起於氣街, 供少陰之經, 俠簡上行,

至뼈中而散”14), “夫衝服者, …… 其上者, 出T

뼈顆慘諸陽, 灌諸精[『甲ζ經』에는 陰字로 되어 

있음].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ti몹陰 

股內嚴, 入爛中,代行맑骨內, 下至內課之後屬而

別, 其下者, 뾰於少陰之經, 慘三陰, 其前者, tk 

行出해屬, 下備해, 入大指間, 慘諸絡而溫JllL肉

,”15), “衝服任服, 皆起於뼈中, 上備背專, 寫經

絡之海. 其浮而外者, 備願右[各字의 誤記인 것 

같음]上, ------ 別而絡層口,”16)

衝服의 분포경로는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힘 

들지만, 대략 살펴보면 하복부의 氣街 혹은 뼈 

中에서 일어나 위로는 任版과 더불어 입술과 

입에 닿고, 목구멍 즉 뼈顆에서 밖으로 外出하 

며, 아래로는 少陰經과 더불어 순행하여 발가 

락에 이르고 있다. 그 순행하는 과정 중에 三

13) 供元植 精校, 上揚書, p.207. 
14) 洪元植 精校, 上揚書, p‘209. 
15) 洪元植 精校, 上擔書, P‘189. 
16) 洪元植 精校, 上휩書, pp282∼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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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經과 三陰經으로 慘灌하여 적셔주고 溫뻔시 

키는 滋養作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衝服의 

기능 또한 任服이나 少陰經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수 있다. 

『素問·上古天員論』과 『靈樞·五音五味』에서는 

任服과 상호 호웅하여 血氣를 조절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를 잠시 살펴보면 衝服

은 任服의 생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任服이 통하여 天찢를 받아들이면, 衝服도 隆

盛해져 生植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며, 반대로 

任聊이 空虛해지면 衝服도 죄약해져 생식작용 

을 유지할 수 없다. 또 입 주변에서 나는 수염 

들은 모두 衝服의 血氣를 받아 자라기 때문에 

衝服이 손상을 받으면 수염이 없어진다고 하 

여, 인체의 血氣 盛養에 衝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靈樞,遊順把種』

에서 논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夫衝服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異뚫. 

”17) 

그러므로 衝服은 모든 經服과 五藏六府에서 

소요되는 血氣의 寶庫로서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帶服의 순행경로에 대한 것은 『內經』에 특별 

한 설명이 없고, 『靈樞·經別』과 r觀狂J 풍에서 

약간의 단서가 보일 뿐이다. 

“足少陰之正, 至爛中, 別走太陽, 而合上至賢,

當十四佳頁, 出屬帶服, ------ ”18), “服顆使者,

暴什, 四뾰之服, 皆眼而織, --…· 찢帶服於體相 
去三τf諸分肉本輸.”19)

척추 중 14추는 督服의 命門t이 위치하는 

곳이며, 足少陽經의 帶服'A은 助骨 下端 京門'A

에서 비스듬히 앞쪽으로 내려와 위치한다. 이로 

帶服의 위치를 추측하면, 命門t 윗쪽 足少陽經

의 帶服大 부근의 허리 부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帶服의 기능에 대해서는 『素問·樓

17) 洪元植 精校, 上揚書, p‘189. 
18) 않元植 精校, 上揚書, p.97. 
19) 洪元植 精校, 上협書, p.134. 

『難經』의 奇經A服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論』에서 陽明經과 호웅시켜 논하고 있다. 

“陽明者, 五藏六府之海, 主聞宗觸, 宗觸主束

骨而利機關也. 衝服者, 經服之海也, 主慘灌鎔

各, 與陽明合於宗節. 陰陽總宗觸之會, 會於氣

街, 而陽明짧之長, 皆屬於帶服, 而絡於督服. 故

陽明虛則宗觸維, 帶llli不引, 故足樓不用也.”%)

帶llli은 陰陽의 모든 經服을 둘러 묶고 끌어 

당겨서 결속을 다지게 하는 經服이며, 陽明經

과 宗蘇에 의해 유지되는 足眼의 상태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는 衝服은 體幹에서는 任llli이나 

少陰經과 함께 題部에서 織行으로 분포하고, 

足部에서는 少陰經을 따라 분포한다고 보았음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帶服은 뚜렷한 분포부 

위를 논하지 않았지만, 허리의 命門t 윗쪽이 

나 足少陽經의 帶llli'A이 있는 季뼈部 주변에서 

띠처럽 橫行하는 모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衝服은 上下로 분포하여 t下로 生植器와 

口層部位, 藏府, 經絡 동을 血氣로써 慘灌, 妹

養한다고 하였으며, 帶服은 陰陽의 모든 經服

을 둘러 묶어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經服

으로 보고 있다. 즉 衝服은 포용하는 특성을 

帶服은 단속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陰維服과 陽維llli

陰維服과 陽維服에 대한 것은 r素問·刺體痛

論』에서 약간 언급하고 있을 뿐 순행경로나 기 

능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陽維之服, 令A顆痛, 痛t佛然睡, 刺陽維之

llli, 服與太陽合뼈下間, 去地一R所,21l ...... 飛

陽之服令A體痛, 痛上佛佛然、, 甚則悲以恐, 刺飛

陽之服, 在內짧J:.Il. '1"22)' 少陰之前, 與陰維之

會.”잃) 

陰維服과 陽維服은 모두 足部를 순행하며, 

2이 洪元植 精校, 上握書, p.166. 
21) 張介寶은 承山뤘이라고 하였다. 
22) 少陰經의 樂質'j\ 앞쪽을 말한다. 

23) 洪元植 精校, 上握書,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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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維mR은 少l양經과 陽維聊은 太陽經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牌痛 둥에 取뤘하는 것으로 보 

아 陳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內經』에서는 l옳維Jl과 陽維願에 대해 아직 구 

체적인 실체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陰짧l派과 陽%옆服 

짧l]j(은 r靈樞·服度J어l서 全身의 經服 장단을 

정하는데 合짧하는 經I派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十二iE經이나 ffl뼈, 督服과 함께 經氣가 크게 

흐르는 큰 經隨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하였다잉). 

순행경로에 대하여 『靈樞·服度』와 「寒熱病」에 

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黃帝, R關빠安起핫止, 何氣榮水[『甲Z經J

에는 (!!,字로 되어 있음]. 뼈伯, 答g짧服者, 少

|쏠之別, 起於然뀔·之後, 上內輝之上, 直j二備l옳 

)J~. 入陰, 上備뼈꿇, 入缺삶, 上出人迎之前, 入

f딴, 댐 目 內皆, 合於太陽. 陽짧而 J::i)', 氣#相

還, 則寫1需첩, 氣不榮, 則텀不合. ----‘· 黃흉, 

티짧|派게~-陰陽, 何)JIR當其數, rt皮伯, 日男子數其

陽, 女子數其陰, t텅數者, 寫經, 其不當數者, 뚫 

絡·l.!1,” 25),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 텀 本,

名日眼系, 頭엄苦痛, 取之tE項中兩觸웹. 入腦乃

別, 險짧陽짧, |앓陽빼交, 陽入陰, 陰IH題, 交於

섬없햄.”%) 

짧j派은 |陽歸와 l월騙가 있지만, 그 순행정로 

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구분이 병확하지 않다 

少陰經의 別絡으로서 然댐·컨의 뒤에서 일어나 

안쪽 복사뼈 윗쪽을 따라 사타구니를 지나서 

24) 센元뼈 *펌校, 上獨뿔, P‘115. ”手之六陽, 從手
:f펴, 長五)~. Ii.六三文. 手Z六陰, 從手至뼈中, 
三서五;t, 三六一3tj\R, 五六三R, 合二文一R‘
足之六陽, 從足 h至뼈, J\R., 六八四호八R. 足之 
六陰, 從足至뼈中, 六Rii."1, 六六三文六R, 五六
cc:.R, 암슨E文九R .옆Ill.&從足至담, 七R五;t‘ 二{;;
-文}깐|서, 二五一R., 合一31::五R‘ 督服任服, 各~

R.五.냥, 그四i\.R., 二五一R, 合九R 凡都合」十

六j;二.R., ~t氣之大經樓l끄l " 

25) 싸xtill **校, l:j첩휩, p.115. 
26) 싸元빼 쐐校, f.:錫휩,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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觸部 안쪽을 순행하여 缺효에 이른 다음 눈에 

이르러 太陽經과 합해지는 경로는, 현재 일반 

적으로 陰짧~의 순행경로로 보고 있기 때문이 

다. 단지 R짧服의 순행정로에 뒷목과 腦, 눈의 

內皆와 外皆가 들어 있으며, 뇌 속얘서 左右

經版이 서로 교차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 

라서 陽짧服에 대한 순행경로는 이를 통해서 

정확히 정할 수 없다. 단지, 陰짧服과 陽짧服 

은 十二正經 중 太陽經과 少陰經을 잇는 노선 

속에서 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總服이 다른 經服과 명확히 구별되는 특아한 

점은 男女의 구별 즉 陰陽에 따라 經 또는 絡

으로 자기의 整體를 바꿈으로써 남녀의 性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陽

性인 남자에서는 陽짧가 주축이 되는 經으로서 

작용하고, 陰性인 여자에서는 陰짧가 주축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논함으로써, %용Ii 

의 역할이 經氣의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경로에 대한 설명과 달리 

기능에 대해서는 『靈樞·寒熱病』과 r大惠論」에 

서 짧服과 눈의 開關상관성에 대하여 상써한 

설명을 하고 있다.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B眼

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觸間. 入腦乃別,陰

體陽짧,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텀짧 

皆, 陽氣盛則輯目, 陰氣盛則願텀.”27), “黃帝,

日病而不得없者, {可氣使然, 破伯, 日衛氣不得λ

於陰, 常留於陽, 留於陽則陽氣滿,陽氣滿則陽짧 

盛, 不得入於陰則陰氣虛, 故 덤不願훗. 黃帝, 8 

病텀而不得視者, 何氣使然. 뼈伯, 日衛氣留於

陰,不得行於陽, 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짧 

滿, 不得入於陽則陽氣虛, 故텀閒也.”28) 

눈은 開關은 흡睡와 覺醒,意識의 활동에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藏府와 經絡

사이에 이루어지는 陰陽 二氣의 出入을 통해 

27) 洪元植 精校, 上根書, p‘130‘ 

28) 洪元植 精校, 上根書, pp.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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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며, 關服의 이러한 氣의 出入을 담당한 

다. 즉 눈을 뜨면 陽氣가 衛氣로서 三陽經으로 

나와 돌면서 體表를 운행하게 되므로 의식이 

돌아와서 精神的, 肉體的 활동을 고양시키며, 

눈을 감으면 陽氣가 陰氣로 변하여 五藏으로 

들어가 무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하는데29), 이러한 生命之

氣의 陰陽 出入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짧服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關服에 이상이 생기면 

陰氣와 陽氣의 交又가 이루어지지 않아 意識의 

陰陽轉化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다. 

『內經』에서는 橋服의 순행경로가 少陰經·太

陽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는 있지 

만, 陰짧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한데 비 

하여 陽關服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인 변에서는 男女 陰陽에 따른 

整體性의 차이를 논함으로써, 陰陽짧服의 성쇠 

가 性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藏府와 體表 經絡

의 陰陽之氣 盛훌를 결정하는 內外 出入의 경 

로로서 關服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현상들올 논 

함으로써 關服이 意識活動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 

2) 難經의 奇經八服에 대한 論述

『難經』 27難에서는 처음으로 奇經八服이라 

는 용어를 쓰고, 奇經八服의 개괄적인 특성과 

여기에 속한 經服들을 나열하고 있다. 

“二十七難, 日服有奇經八服者, 不抱於十二經,

何謂也. 然, 有陽維, 有陰維, 有陽짧, 有陰짧, 

有衝, 有督, 有任, 有帶之JM, 凡此八服者, 皆不

抱於經, 故日奇經A服也, ------ 聖A圖說構뚫, 

通利水道, 以備不然, 天雨降下, 構뚫&효滿, 當此

29) 供元植 精校, 上揚書, p.298. “衛氣者, 出其뻗 
氣之傑族, 而先行於四末分肉皮!홉之間, 而不休者
tl1, 書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
於五廳六服 今願氣客於五藏六府, 則衛氣獨衛其
外, 行於陽, 不得入於陰, 行於陽則陽氣盛, 陽氣盛

則陽關P설, 不得入於陰, 陰虛, 故 目不題.”

r難經』의 奇經A服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之時, 방(雨+鴻)뽑흉行, 聖A不能復圖也. 此絡

服滿益, 諸經不能復狗也,”때) 

奇經은 陽維服·陰維服·陽짧服·陰짧服·衝服·督 

服·任服·帶版 풍올 말하며, 이들은 正經과는 구 

별되는 經服으로 보고, r內經』에서 논하고 있 

는 十二正經 이외의 여러 經服들 중, 이 8개만 

을 따로 묶고 그 기능을 관련시켜 奇經A服이 

라는 經服群으로 정의하고 있다. 

(1) 奇經A服의 備行路線

『難經』에서는 『內經』에서 모호하게 셜명하고 

있는 이 八服들의 순행노선에 대하여 28難에서 

구체적이고 간명하게 논술하고 있다, 

“督服者, 起於下極之兪, w.於흉훌훌, 上至風府,

A屬於腦. 任服者,起於中極之下, 以t毛際,備

庸훌, t關元, 至뼈9候, 衝JM者, 起於氣衝, Yb.足

陽明之經, 央齊上行, 至뼈中而散也. 帶服者,起

於季腦, 뺑身一周. 陽짧服者, 起於眼中, 備外

짧t行,A風池,陰廳服者, 亦起於眼中,備內嚴

t行, 至n없P옳, 交實衝服. 陽維陰維者, 維絡於

身, …… 故陽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

也,”31)

督服과 任服은 신체를 前後로 양분하여 正中

線을 따라 上下로 분포하며, 衝服은 신체의 前

部에서 足陽明經과 병행하는데 뼈中에서 그치 

고 帶服은 季臨部에서 몸올 橫으로 휘돈다고 

하였다. 陽關服과 陰廳服은 모두 足眼 중에서 

일어나 목까지 이르며, 陽維服과 陰維服은 각 

기 陽經의 會處와 陰經의 交處에서 일어나 몸 

을 그불처럼 연락하는 經服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인체 經服의 長短을 논할 때 r內經』과 마 

찬가지로 正經과 함께 奇經八服 중 任服과 督

服·關服을 합산하고 있으며32), 經t에 대한 구 

체적인 언급도 任服과 督服을 제외하고는 보이 

지 않는다. 

30) 짧羅星 主編, 難經校注, pp.53∼54. 

31) 짧輝星 主編, 上揚書, p‘55. 
32) 慶魔星 主編, 上揚書,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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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難經』에서는 『內經』과 달리 帶服·陽짧!派의 

노선까지도 간명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 

으며, |앓維|派과 陽維|派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은 없지만, “維絡於身, ------ 陽維起於諸陽

會 ti!., l맛維起於諸陰交”이라고 하여 그 經版의 

원始點과 순행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iE經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衝版을 제외하고 

는 설명이 없으며, 衝H따에 대한 설명에서도 足

陽明經과 관계만을 논하고 있을 뿐이다. 

(2) 奇經/\|派의 특성 

『難經』에서는 任l派, 督)派, 衝|派, 帶服, 陰關

l派, 陽hl샘|派, l양維版, 陽雅H따 등을 奇經j\)j이라 

는 하나의 맥군의 묶은 이유에 대하여 잃難에 

서 그 IE經과 구별되는 기능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H;奇經j\빼者, ret不抱於↑-=經, …… 比於聖
A빠liilt游떻, 해f떻滿짧, 流於深빼, 故聖人不能狗

通 ti!.. i띠Al派1찢盛, 人於j\)派而不環周, 故十=經

亦不能에之. JI;受%氣, 蓋則睡熱, 많射之也.”잃) 

f상經은 十二ff經과 달리 如環無端하게 순환 

하는 구조가 아니라, 入口만 있고 입口가 없어 

氣 rfn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 

서는 내보낼 수 없다는 변에서 동일하기 때문 

이라고 하고 있다. 正經이 서로 고리처럼 이어 

져 끊임없이 氣血을 받고 보내지만, 이 八聊들 

은 그러한 正經과 달리 正經에서 흘러 념치는 

氣m을 받아들여 저장할 수만 있고 내보낼 수 

없으므로 奇經이라고 하며, 따라서 %氣를 받 

아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붓고 열이 나므 

로 re.石으로 빼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奇經에 대한 정의는 『內經』에 없는 독 

특한 것이지만, 29難에서 奇經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는 『內經』과 비슷한 기조 안에서 

부연함으로써 논리적인 乖離를 안고 있다. 

“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딩相維, 

33) 俊觀星 主編, 上獨書,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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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흉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陽維寫病苦寒熱,

陰維寫病苦心痛. 陰關寫病, 陽鍵而陰急. l陽關짧 

病, 陰繼而陽쉽;. 衝之쟁病, i뾰氣而題急. 督之앓 

病, 흉彈而廠. 任之馬病, 其內苦結, 男子寫七

Jill, 女子寫病聚. 帶之寫病, 願滿헝溶若坐水中, 

此奇經A服之鳥病也.”없) 

任服·衝服·督)j에 대해서는 『內經』과 유사하 

고 陰維服·陽維服·帶服·陰짧孤·陽騙服 동에 대 

한 病機 설명에서는 『內經』보다 자세하거나 없 

는 내용을 논하고 있지만, 앞에서 논한 것처럽 

이 經服들의 병이 기혈을 내보낼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반드시 붓고 열이 나는 형태로 나타난 

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難經』에서는 『內經』에 나오는 經服 중 포팔 

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8)派을 따로 뽑아 

奇經A聊이라 명명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 

였지만, 正經들을 能動的이고 主體性 있는 經

聊으로 본 반면에 奇經들을 正經을 보조하는 

受動的인 經服들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즉 『

難經』은 『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이 A服의 본 

질적인 整體性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難經』에서는 『內經』에 나오는 十二正經을 

제외한 여러 經版 중 任聊·督服·衝服·帶服·陰維

服·陽維服·陰關版·陽關)j 동을 하나의 經)j群으 

로 묶고 그 經路와 機能에 대한 설명을 보충함 

으로써, 正經과 비견되는 奇經을 定立, 經絡學

說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八版

을 奇經으로 묶은 이유에 대하여 각 經服의 독 

자적인 특성들을 간과함으로써 『內經』의 本冒

를 거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經版들의 

실제 역할을 호도하고 있다. 즉 『內經』에서는 

奇經도 正經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독자적인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氣血을 교류하며, 그 교 

류하는 經服들도 이 J\服에 한하지 않고 正經

과 다른 맥들을 념나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任服·督聊·衝服·짧服 풍에 설명에서, 이 經服들 

34) 俊羅星 主編, 上揚書,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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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精과 꽤1, 氣血의 盛훌와 生植{'f-用, 意識과 

身體活動 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여 正

經에 못지않은 주체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붙어 같은 奇經이라 할지라 

도, 任版과 督服, 帶服과 衝服, 陰陽짧服, 陰陽

維版의 기능은 각기 독특한 점이 있어 『難經』

의 奇經에 대한 명칭으로서 묶는 것이 무리가 

있다. 

川. 比較考察

『難經』은 『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여러 經服

중 중요한 經服들을 따로 분류하여 한 經聊群

으로 묶어서 奇經八服이라는 명명을 하고, 여 

기에 속한 8版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統〕性을 

부여하려 하였다. 이러한 『難經』의 奇經八服에 

대한 논셜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內經』에서 논하 

고 있는 이 經服들의 정체에 대하여 호도한 점 

이 없지 않아 있다, 이에 本 章에서는 後世醫

家들 특히 i‘붐壽의 『十四經發揮』와 李時珍의 『

奇經八服考』를 중심으로 이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1) 生命의 門戶 任聊과 督服

?당壽는 『內經』에서 단편적으로 논하여 상관 

성에 대하여 명확한 논거를 찾을 수 업었던 任

服과 督服의 관계에 대하여 根源과 個行路, 그 

本質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任與督, --源而=뼈, 督則由會陰而行背, 任

則由會陰而行願. 夫A身之有任督, 觸天地之有

子午也, A身之任督以背題言, 天地之子午以南

北言, 可以分, 可以合者也. 分之於以見陰陽之不

雜, 合之於以見揮倫之無間, 一而二, =而一者

폈
 

也

任服과 督~은 根源이 같으며, 서로 행하여 

35) 階壽 原著, 上揚書, p.72. 

분포하는 부위만 다른 한 經服의 陰陽 兩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관계 

를 같은 곳에서 根源하여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天地의 子午, 南北의 관계에 빗댐으 

로써, 任服과 督服이 인체의 前後를 한 길로 

통하게 하는 陰陽轉化의 중심이 되는 經服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太極과 兩嚴’의 하나이 

면서 둘인 관계나, ‘陰極則陽, 陽極則陰’이라는 

陰陽의 互根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李時珍은 r奇經八服考』에서 任服과 督服의 

순행노선을 논하면서 任服을 陰服之海, 督版을 

陽服之海라고 하여, 任服과 督服이 인체의 經

服틀을 陰과 陽으로 分化하여 다스린다고 하고 

있다. 또한 任服과 督服이 독자적으로 主治하 

고 있는 經t들에 대하여 任服은 27혈, 督版은 

31혈이라고 하여, 『內經』에서 각각 28개의 經

7치이 있다고 한 것에 비하여 任服은 1개를 줄 

이고 督版은 3개를 늘려 말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任服파 督服이 인 

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道家의 論說을 인 

용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任督=服, A身之子午也. 乃R家陽火陰符升

降之道, ~水離火交購之獅, …--- 『大道三章直

指』, ~修판之士, 身中一嚴, 名日玄%, 正在乾

之下坤之上, ------ &離交購之地, tf.A身天地之

正中, 八服九嚴十二經十죠絡聯轉,虛間一F:., 空

縣泰珠,醫書謂之任督二服,此元氣之所由生, 圓

息之所由起, 修R之土, 不明此鏡, 質息不生, n벼’ 

化無基也, …… A能通此二服, 則百服皆通.”37)

道家의 內R 修練法에서 任服과 督服은 陽火

와 陰精[陰符]이 오르고 내리는 길로서 인체 

36) 李時珍, 本草網目·춤經A服考, pp.1765∼ 

1767. “任, 鳥陰服之海, 其mre起於中極之下, …--­
環層上, 至下斷交, 復出, 分行備面, 緊兩目下之中
央, 至承뾰而終, 凡二十七'fr... …… 督, 짧陽服之 
海, 其服起於뽑下뼈中, 至於少題, 乃下行於願흉骨 
圍之中央, …… 至兌端, 入做交, 與任服足陽明交
會而終, 凡三十一t‘”

37) 李時珍, 上揚書, p.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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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두 주체인 攻水[뽑水]와 離火[心火]가 

서로 交通하는 곳이며, 인처l에 존재하는 모든 

氣의 통로 즉 八}派과 九廢, 十二經版, 十표絡 

!派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李時珍은 道

家의 수련 중에 느껴지는 이러한 갑웅을 토대 

로, 인체 생명의 根源之氣인 元氣가 생겨나는 

곳아며 생명활동의 시작이자 끝인 참된 숨이 

이루어지게 하는 구멍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 

재하는 神의 1~生處라고 하였다. 任服과 督服

은 신체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인 元陰과 元陽

oJ 활동할 수 있는 陰極과 陽極을 세우고 또 
서로 고려처렴 陰陽 =氣를 轉化함으로써, 모 

든 l짧派과 陽U없을 주재하는 經服의 海가 되어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氣의 활똥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生命意志의 주체인 

빼을 化生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後世體家들은 『內經』을 토대로 점차 이를 구 

체적으로 발전시켜 논하기를, 인체 전후의 正

itt線을 從으로 가르면서 口層部와 會陰部에서 

서로 이어진다고 하여 陰陽의 統一과 分化를 

ff督Jiil을 통해 체현하고 있다. 또한 그 本質에 

대해서도 『內經」에서 精과 神의 활동을 도우며 

存推의 i짧행b과 生꺼흉器의 활동을 관장한다는 측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체 모든 經服의 

주체로서 元陰과 元陽의 흐름과 변화를 주재하 

고 뼈의 化生과 n乎吸도 이러한 과정 중에 이룬 

다고 하여, 任|派과 灣|派이 한 생명의 삶을 지 

키는 生命의 門戶엄을 명 백하게 밝혔다. 따라 

서 任版과 督1111(은 신체에 존재하는 모든 經服

의 根源으로서, 다른 六服과 同級으로 논할 수 

없는 으뜸이 되는 경맥으로,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2) 陰陽轉化를 調節하는 衝版과 帶)IJl

衝Ii에 대한 r十四經發揮』의 기술은 『內經』

아나 『難經a어} 비하여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 

나 『難經」에서 足陽明經과 함께 운행한다는 논 

의를 비판하고, 『여經』에서 논한 衝服의 經'/\.

24 

22개를 모두 足少陰經의 經'/\.로서 설정하여 足

少陰經과 병행한다고 한 『內經』을 따르고 있 

다잃)‘ 帶願에 대해서는 그 起始點과 순행노선 

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帶服者, 起於關下, 回身一周, ------ 其服氣所

發, :fE季腦下一;f八分[章門], 以其며身--周如 

帶也, 又與足少陽會於維道, 此帶服所發, 凡四

?융壽는 衝服과 帶)IJl의 정로를 설명하면서 衝

服의 경로에 있는 經t들이 足少陰經의 經'/\.엄 

을 나타내고, 帶服의 경로에 았는 經뤘들은 足

少陽經의 經'/\.염을 밝히고 있다. 少陰經과 少

陽經은 모두 르陰三陽의 閒園樞 分化에서 樞機

能을 담당하는 것틀이다40), 

李時珍은 衝服의 경로에 대해서 『內經』과 『

難經』의 기술을 종합하여 足少陰經·足陽明經과 

모두 병행함을 논하고 있지만, 경과하는 經껏 

들은 r十四經發揮」와 마찬가지로 足少陰經의 

經六들로 나타내고 있으며, 24커로 2'/\.을 추 

가하고 있다41), 그러나 그 經강들의 명칭은 구 

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衝服을 經版

之海라 하고 또 血海라고 함으로써 『靈樞·海論

』의 四海 중 血海42)에 대하여 명료하게 지정 

하였다. 帶服에 대해서는 r十四經發輝」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고, 여거에 덧붙여 帶下라는 子

宮의 病을 帶服과 관련지음으로써 帶服의 기능 

을 輔演하고 있다. 

38) 볍옳, t播書, p.79. “---衝服與督服, ‘ 同起於會
陰, 其在賴也r 行乎뼈門, 通용, 陰都, 石關, 商용, 
움兪, <ti注, 四滿, 氣껏, 大敵, 橫骨, 凡二十二뤘, 
皆足少陰之分也‘ 然則衝服, M'.足少陰之經, 明훗 ” 

39) 뽑壽, 上觸書, p‘81 ‘ 

40) 洪元植 精校, 上揚書, p.29‘ 

41) 李時珍, 上獨書, pp.l 75fl 760. ”衝寫經服之
海, 又日血海r 其版與任眼, 皆起於少願之內廠中,
其浮而外者, 起於氣衝, .\lt:足陽明少陰二짧之間, i휩 
復上行1 ’---,. 凡二十四'fe,“

42) 『靈樞a에서는 破伯이 上文에서는 ‘隨海, 血海,
氣海, 水짧之海’를 四海라 하고, 。l들의 부위를 
정할 때는 衝服을 ‘十二經之海’라고 하여 혼란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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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帶版者, 起於季協足願陰之章門뤘, 同足少陽

備帶服뤘, 圍周--身, 如束帶然, X與足少陽會於

五樞維都, 凡八'/\........ 楊많, 日帶服總束諸服,

使不흉行, 如A束帶而前畢, 故名, 歸/\惡露, 隨

帶II而下, 故謂之帶下”43)

李時珍은 『十四經發揮』보다 帶服이 경과하는 

經t을 4뤘 추가하고 모두 足少陽經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을 뽕만 아니라, 帶

服이 諸 經II을 約束하여 定立한다고 하고 있 

다. 또 帶下가 帶服의 이상으로 발생한 病蠻이 

라고 하여 子宮과 帶服이 기능적으로 相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內經』에서 衝服은 신체를 從行하면서 모든 

陰經과 陽經을 慘灌하여 적셔주는 經服으로 ‘經

絡之海’가 된다고 하였다. 帶版은 신체를 橫으 

로 둘러서 모든 經服을 約束해주고 있다. 즉 

衝服은 모든 經服을 包容하고 帶服은 團束하고 

있다. 또한 순행경로 상 衝服은 陰經의 樞인 

少陰經과 帶服은 陽經의 樞인 少陽經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衝服과 帶服은 인체 

를 維橫으로 가르는 經服으로서 각기 正經의 

少陰經, 少陽經과 짝을 맺고 있으니, 서로 表

題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經服을 統合하는 陰維服파 陽維II

f품壽는 維服의 경로에 대하여 경과하는 經t

들을 열거함으로써 그 순행노선을 명시하고 기 

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陽維, 維於陽, 其服, 起於諸陽之會, 與陰維,

皆維絡於身, 若陽不能維於陽, 則溶溶不能收持.

其服氣所發,別子金門, 以陽交짧都,與手足太陽 

及橋服, 會子觸兪, 與手足少陽會千天覆,X會子

眉井,其在頭也, 與足少陽會予陽白, t予本神及

臨파, 上至正營,領子腦空, 下至風池, 其與督服

會, 則在風府及햄門, …… 此陽維服氣所發, 凡

二 「四t ------ 陰維, 維於陰, 其服起於諸陰之

43) 李時珍, 上揚書, p.1769. 

『難經』의 奇經八服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交, 陰若不能維子陰, 則↑흉然失志, 其服氣所發

者,陰維之짧,名日藥寶,與足太陰會於題哀, 大

橫,又與足太陰願陰會子府舍,期門, 與任服會手

天突嚴꼈, …… 此陰維服氣所發, 凡十二'/\..”때) 

維服의 經'/\.은 『內經』파 『難經』에서는 언급 

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각기 24'/\., 12'/\.로 

명기하고 있다. 또 陽維服은 陽經들을 그물처 

렵 얽어매고 陰維服은 陰經들올 그불처렵 얽어 

매서, 陰經과 陽經들이 각기 자기의 陰陽屬性

에 따라 서로 有機的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연락하고 있음올 나타내고 었다. 즉 維服은 

陰陽의 分化, 再分化에 따라 서로 나뉘어진 陰

陽의 諸 經올 묶어줌으로써, 分化 속에 統一

[陰陽의 離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 

음을알수있다. 

李時珍의 維服에 대한 설명은 『十四經發揮』

를 넘지 않고 있다, 단지 經t의 수에서 14'/\., 

32'/\.로 각기 2'/\., 8'/\.을 추가하고 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營氣, 衛氣와 대비하여 셀명 

하고 있는 張元素의 셀명올 인용하여 다옴과 

같이 논하고 있다, 

“張爾古, 日衛穩陽主表, 陽維受%, 寫病在表,

故苦寒熱. 營짧陰主賣, 陰維受邱,짧病在專, 故

心痛, 陰陽相維, 則醫衛和諸훗,”4히 

陽維는 衛氣의 흐름을 조절하고 陰維는 營氣

의 흐름을 조절하여, 陰經과 陽經들이 서로 막 

히지 않고 통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작용한 

다고 본 것이다. 

陰維服과 陽維服은 각기 陰部와 陽部에서 흐 

르는 인체의 모든 經服들올 그 陰陽의 屬性에 

따라 分뽑u하여 連絡해서 한 經服처렴 엮어줌으 

로써, 각 經服들이 分化속에서 調和 즉 統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 

에 表와 寶에서 營氣와 衛氣의 원활한 흐름이 

보장된다고 하여, 維服이 營氣·衛氣의 순행파 

밀접한 관련이 있음올 나타내고 었다. 

44) 뽑뚫, 上揚書, pp.79때. 

45) 李時珍, 上揚書, p.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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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意誠活폐1과 身體運勳!을 主管하는 陰짧 

llli(과 l陽짧”따 

『內經」에서는 臨版 중 陽關llli(의 순행경로는 

간략히 서술한 반면에 陰짧lllK에 대해서는 그 

대체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구체적으 

로 기술하고 있다. 『難經』에서는 兩 關H따의 起

始點과 終止點은 논하고 있지만 『內經』에서 상 

세히 논했던 ~A部에서 짧版의 行路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두 책이 일치하는 것은 

짧IVR이 經l派의 ;릅短을 쟁 때 合算되는 것이며, 

명女 tJ:別에 따라 陰騙服과 陽關n~의 각기 經

또는 絡으로 整體를 바꾼다는 것야다. 

『←|→四經發揮』에서는 짧!派악 순행경로에 대해 

서 經過하는 會合經과 經t들을 예시하면서 상 

세히 설명하고 있다. 짧服은 물 다 太陽經의 

別絡으로 않始뾰은 足眼으로 같지만, 陽짧服은 

太l場經을 따라 순행하여 太陽經으로 들어가고, 

陰總IP~은 少陰經을 따라 上行하여 太陽經과 相

合한다고 하였다. 즉 짧l派은 太陽經의 別絡으 

로서 少l앓經과 太陽經을 연락샤키고 있다고 보 

고 있는 것이다46)_ 그러나 『內經』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頭덤에서 순행은 거의 생략하고 

있다, 

李時珍은 여 두 經版의 순행노선에 대해서 

陰짧O따이 ‘눈 안구석에서 太陽經과 相合하고[屬 

g 內皆]’, l陽짧服이 ‘風池에서 들어간다[入風 

池]’고 하여 頭部의 경로를 간략히 한 『十四經

發抽‘』의 내용을 보충하여 『內經』의 本닭를 따 

46) 해뚫, J:t웹띔, pp.77∼78. “陽짧服者, 起於rm

rfr, 떠外짧 l;行, 入風池 ------ 兩足짧願, 本太陽
之別, 合於太陽, ‘---‘· 짧服용八R, 所發之셨, 生
於申뼈, 以輔陽寫행, 本於f찢參, 與足少陰會於居
f¥, 又與手陽明會於됩陽及巨품, 又與手足太陽陽維
會於腦兪, 與手足陽明會於地촬, X與手足陽明會於
巨陽, 又與任뼈足陽明會於承언z, 以上寫陽짧Jj之所 
發, 凡二 | 八:A... .... 險짧뼈者-, 亦起於眼中, 備

內짧上行, 좋n뼈候, 交實衝服, … .. , 짧服者, 少陰
之別, }JIJ於然삼之後, 上內眼之上, 直上領陰股入
꿇, 上짧~꿇, 入缺짧, 上出A迎之前, 入흉, 屬目
內皆? 合於太陽, 女子以寫經, 男子以옳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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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였다. 

“陰짧者, 足少陰之別服, ·,---- 屬目內皆, 與手

足太陽足陽明陽짧五服會於購明, 而上行, 凡八

뤘, ------ 陽짧者, 足太陽之別服, ---… 復會任服
於承핸, 至 텀 內皆, 與手足太陽足陽明陰關五服

會於購明'/\., 從購明t行, 入髮際, 下耳後, 入風

池而終, 凡二十二t‘”47)

李時珍은 濟壽와 달려 陽짧~을 足太陽經의 

別服, 陰짧lilif을 足少陰經의 別服으로 확실히 

구분함으로써, 짧服 陰陽 分ft의 벼리를 세우 

고 있다, 아울러 經뤘 수를 陽짧는 22'/\., 陰廳

는 8셨이라고 하여, 『十四經發揮」보다 陽짧는 

6'/\.을 줄이고 陰觸는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 

또한 關服의 기능에 대해서 ‘關’字의 의미를 분 

석하여 설명하고 있마. 

“陽關, 起於眼中, 領外짧上行於身之左右, 陰

騙起於眼中, 領內路上行於身之左右, 所以使機

關之廳據也.”뼈) 

關뼈은 少陰經의 陰氣를 거두어들이고 太陽

經의 陽氣를 發錫하는 氣의 陰陽轉化에 相應하 

여, 신체의 關節들을 內外로 屆빼시킴으로써 

신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F內經』에서는 의식활동의 覺醒과 흡睡를 주 

도하는 |場氣 즉 衛氣의 出入이 騙服에 달려 있 

다고 하였는데, 李時珍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의 動物的언 운동도 關服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神志의 의식활동과 

身體의 運動이 모두 짧願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나타내고 었다 따라서 關服은 性別에 따 

라 經과 絡으로 자기의 整體를 달리함으로써 

性別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뿐 

만 아니라, 의식활통과 신체운동이라는 인간의 

動物性올 가능하게 해주는 經服이라고 할 수 

있다. 

47) 李時珍, 上揚書, pp.1754‘ 1756. 
48) 李時珍, 上揚書, p.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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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結 論

「內經』에서는 『難經』이l서 奇經八服이라는 한 

經服群으로 묶고 있는 經願들에 대하여 모두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難經』

에서 이 八服을 正經에 빗대어 奇經으로 일괄 

하고, 또 正經을 能動的으로 활동을 하는 生命

活動의 주체적인 經版으로 놓고, 奇經을 正經

의 活動 중에 剩餘로 생긴 氣血을 담는 그릇 

[빼澤]이라는 受劃!的인 經服으로 보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消壽나 李時珍

처럽 「難經』의 奇經八服說을 추종하는 무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任l派과 督版은 表훌가 되어 生命의 根源之氣

인 先天 陰陽의 元氣를 소통시켜 주재하면서 

生命意志인 神을 化生시켜,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經服의 활동에 中心뼈 역할을 하는 生命

의 門戶와 같으니, 나머지 六服과 동급으로 논 

해서는 안 된다. 衝服과 帶服은 신체를 維橫으 

로 가르고 두르면서 다른 經服을 包容하고 묶 

음으로써 經服들의 陰陽轉化를 조절하는 樞와 

같은 역할을 한다. 陰維聊과 陽維服은 서로 表

題가 되어 각기 陰經과 陽經을 그불처럽 엮어 

주고, 또 신체의 表훌를 나누어 주재함으로써, 

營氣와 衛氣가 소속 經服에 따라 斷總되저 않 

고 서로 圓뽑하게 流通할 수 있도록 맺어준다. 

陰關服과 陽騙m은 五藏과 體表 사이에 陽氣의 

放出과 陰氣의 收敏을 조절하고 신체 關節악 

움직임을 高楊함으로써, A間의 意識活動파 身

體運動!을주재한다, 

이로 본다면 奇經J\服은 正經보다 훨씬 능동 

적으로 생명의 整體性을 발휘하게 한다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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